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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도시내 기업입지수요가 증가하나 도시에서 넓은 부지확보는 어려우므로 소규모 ‘미니산업단지’ 형태

가 미래형 산단 유형으로 적절할 것이다.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저활용되는 부지를 잠재적 개발후보지로 가정

하고 입지적합성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시범 평가해 보았다. 전문가와 기업체설문을 통해 지표간 중요도를 분석

한 후 이를 가중치로 하여 1∼4등급 후보지를 구분하였다. 1등급 후보지에 영향을 미친 지표로는 기업체 가중치

를 적용한 경우 교통접근성과 도시서비스 여건인 반면 전문가 가중치 적용경우 첨단⋅지식산업 및 대학⋅연구소

로 나타났다. GIS 분석 결과 서울-경기남부축과 서울-경기남서부축이 가장 우수한 미니산단 입지지역으로 도출

되어 기형성된 지식산업집적지가 향후에도 경쟁력있는 산업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주요어: 입지적합성 평가, 평가지표, 미니 산업단지, 도시형 소규모 산업단지, 후보지 평가

Abstract: Recently, the demand for corporate location in the city is increasing. Due to the difficulty of 
finding a large site in the city, the small-scale ‘mini-industrial complex’ would be appropriate as a future 
industrial complex type. In response to this, site suitability indicators was prepared and applied to the 
metropolitan area as a pilot. To this end, the under-utilized site were assumed as potential candidates for 
development. After analyzing the importance among indicators through a questionnaire from experts and 
companies, this was applied as a weight. As a result, candidate sites ranging from Grade 1 to Grade 4 were 
derived. The indicators that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location identified as a Grade 1 were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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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전부터 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지 않고는 

산업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가 없을 정도로 4차 산업혁명

은 산업입지나 기업행태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몰고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예측하는 글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변화방향은 스마트기술 도입으로 인한 가치사슬상의 혁

신과 그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다(장석

인, 2017). 4차 산업혁명은 ‘융복합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화가 추진될 것이다. 이런 다

양한 부문간의 융복합·확장 및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의 발달된 스마트 기술이 만나 새

로운 산업영역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출되는 

환경을 만든다(정분도·홍미선, 2018). 

제조업의 경우도 스마트 제조를 활용하여 제조 분야간 

또는 서비스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서비스 패키지화가 

추진될 것을 예상되는데(김상훈, 2017) 디지털 기반을 

통한 영역간의 연결성이 강화될수록 네트워크화된 자원

에로의 의존도가 심화되어 기존의 제품기반산업이 서비

스 기반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조업-서비스 

융합화, 제조업의 서비스화의 진행은 산업구조내 제조업

의 비중은 줄어들게 만들고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컨

설팅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비중은 확대시켜 갈 것이

다(장석인, 2017).

두 번째 주목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ICT와 

AI를 활용한 자동화·스마트제조화의 진전으로 제품의 

다양화 및 개인 맞춤형 생산체계로의 변화일 것이다. 다

품종 소량생산체계, 수요자 중심의 산업구조재편은 산업

시설의 입지를 네트워크·시장중심으로 변화시켜 도시내 

복합공간의 수요 증대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명식, 2017).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기업들은 스마트 기술 

및 가치사슬상의 혁신 등을 통하여 생산공정의 압축을 

지향하게 될 것인데 그 결과 생산요소에서 차지하는 토지

가격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반면에 소비자 근접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저렴한 생산부지의 필요성보다는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이로 인해 소

비자가 많은 도시로의 산업공간 회귀가 촉진될 것이다. 

이러한 도시입지 회귀경향은 앞서 언급한 제조업의 서비

스화 경향과 맞물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장철

순, 2017). 

노동시장의 변화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요한 변화

의 한 축으로 거론되고 있다. AI, IoT, 사물인터넷, 사이

버물리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m)등 지능

정보기술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는 고용구조를 단순·단복 

업무의 일자리 감소와 고부가가치 업무의 인력 수요 증가 

방향으로 변화시켜 갈 것이다(이한재, 2017). 

이제는 창의적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

발·생산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

이 될 것이므로 기업들은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의 확보

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입지에서 고급인력 

접근성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인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은 인재와 지식이 집적

accessibility and urban service conditions when the company weight was applied, whereas advanced knowledge 
industry and university/research center when applying expert weight. The Seoul-south axis and southwest axis 
of Gyonggi-Do were identified as the most excellent mini-industrial complex locations amo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s. It means that the already formed knowledge industry clusters will be recognized as 
competitive future industrial locations.

Key Words : site suitability evaluation, evaluation index, mini-industrial complex, urban small industrial 
complex, candidate sit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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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고숙력 노동

력이 밀집해 있는 도심부에서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장철순, 2017).

현재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변혁의 시대

에 놓여 있지만 모든 공간이 동일한 경쟁력을 가지는 것

이 아니고 동일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

서 기업이 원하는 공간을 찾아내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

하여 필요한 활동과 연계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어 내는 것이 오늘날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이현주 외, 2018).

사실 산업공간의 대도시로의 이동은 2000년대 이후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산업의 서비스화와 지식시

반산업화를 기반으로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의 도입과 유

연적 생산체계의 도입 등이 유발한 변화이다(남기범, 20

16).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영향을 받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무장한 기업들은 기존 도시 산업단지에서 제공하

던 인프라나 집적방식과는 다른 것을 추구할 것이다. 그

래서 기업들이 도시로 회귀하기는 하지만 전통적 산업집

적지가 아닌 새로운 경쟁력 요소를 찾아 입지하고 있으므

로 새로운 기업공간 공급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이

현주 외, 2017).

그 동안 산업단지는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경쟁

력 있는 물리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경쟁우위를 

제공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므로 최근 4차 산업혁명으

로 추동된 산업 환경 및 기업행태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

운 기업의 경쟁력 있는 물리적 기반을 공급하는 것이 중

요한 산업정책과제로 떠올랐다.

앞서 설명한 산업 환경의 변화들로 기업들은 과거 단

절된 외곽의 산업단지보다는 도시와 연계된 공간을 더욱 

선호하는 까닭에 도시 내에서의 입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규로 개발될 공간은 

이미 다른 기능으로 채워진 도시라는 틀 속에서 다시 규

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공간과는 다른 입지경

쟁력과 제약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최대식 외, 2019). 

도시내에서 적절한 개발가능지를 찾는 것부터가 쉽

지 않은 일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산업 환경의 변화

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의 입지를 도출하기 

위하여 미니 산업단지 입지적합성 평가지표를 마련하

고 이를 실제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여 미래 

경쟁력 있는 미니산업단지 입지후보지를 도출해 보고

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미래 성장산업의 기업입지 

방향성과 영향을 미치는 입지인자 등도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GIS를 이용한 다기준 입지적합성 평

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미니 산단의 입지적합성에 영향

을 미치는 평가지표를 지리정보 레이어로 구축한 후, 설

문을 통해서 구한 가중치를 평가지표별로 적용한다. 수

도권내 저활용되고 있는 용지를 잠재적 후보지로 가정하

고 각 입지의 입지적합성 정도를 평가한다.

2) 선행연구 고찰

산업단지 입지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경제지리학적 차

원에서 뿐 아니라 타 학문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된 

연구주제가 아니다. 특히 단지 개발이전 단계에서 적절

한 입지를 찾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고 다만 이미 입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입

지요인 분석 또는 노후산단 평가체계 관련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최대식 외, 2019).

2000년 이후에 지식·창조산업공간에 대한 입지요인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다. 

박종화(2003)는 미국 인터넷산업의 입지요인을 분석

하여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인자를 도출하였다. 숙련된 고

급인력 확보가능성, 핵심적 기업과의 근접성, 기존 기반

시설의 이용가능성 등을 중요한 인자로 제시하였다. 한

편 장철순(2013)은 창조산업입지에서 중요한 입지요인

으로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생활 및 업무시설의 어메니

티, 집적·네트워크 강조, 도시서비스와의 접근성 등 제시

하였다. 아파트형 공장을 대상으로 한 입지인자를 분석

한 이현주 외(2012)연구에 의하면, 도시서비스시설 접근

성, 시장접근성, 대중교통 편리성이 중요한 인자로 제시

된다(최대식 외, 2019).



미니 산업단지의 입지적합성 평가 연구 337

박소현·이금숙(2016년)은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보이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지적 특성과 하위 

업종별 고용기회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업종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식산업 경우 전달·

확산 관련 전문 인력의 서비스 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출판업과 정보서비스업의 분포는 사업지원서비스업

과 임대업이 유의미한 영향을, 교육서비스업 경우는 

학력 속성이 입지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도시 산업공간과 관련하여서는 도시산업클러스터 중

심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서울디지털단지를 대표적인 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로 인식하여 입지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

종중·김갑성(2009)은 임대료 등 관리비용의 적절성, 통

신·교통기반시설의 양호, 고객 및 동종업체 집적 등의 

물리적, 환경적 및 집적요인을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제

시한다. 그에 비해 장석영·박용치(2010) 연구에서는 수

송의 편리성과 대중교통의 편리성, 연관 산업 지원용이

성- 비즈니스 서비스업과의 연계가능성과 사무공간 및 

업무시설 확보 용이성과 같은 입지여력, 지자체 정책지

원 가능성 등의 기업지원 환경요인을 산업클러스터 형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선행

연구 고찰에서 박삼옥(1987)이 제시한, 연구개발시설의 

접근,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관련 산업의 집적, 고속교통

체계, 도시기능의 집적, 쾌적한 거주와 작업환경, 풍부한 

금융자본 등을 도시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입지요인으로 

소개하고 있다.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 산업 집적지 입지

인자 연구로는 신산업 집적,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입

지 및 도시혁신지구 관련 연구가 있다.

사호석(2020)은 신산업의 집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지역혁신기반인 대학원생수, 기술창업기업 비중과 

지역환경 중 교육환경(초·중·고등학교 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특정지

역에 특화되어 있을수록, 고용밀도가 높을수록 신산업이 

집적된다고 제시하고 있어 지역내 특정분야의 특화도와 

고용밀도가 신산업 집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효선(2019)은 대도시 혁신지구의 지표를 바탕으로 

테헤란밸리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필수 편의시설 기반과 도시 이동성의 편리함, 사회적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작용의 기회, 비슷한 라이프스타

일의 공유, 인적자본이 테헤란밸리가 도시형 혁신지구

로 형성·성장하는 요인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장철순(2019)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입지 공

급방안을 제시하면서 중요한 입지입자로 소비자와의 근

접성과 고숙련 인력의 분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양원탁·이희연(2016)는 연구에서 제조업의 경우

는 여전히 지대와 교통인자가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작용

함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전통적 산업입지론에서는 지대, 

교통비가 중요한 입지인자로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연

계성 및 사람위주의 접근’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지식기반산업이 부상한 이후로는 산업인프라 접근성, 

도시서비스 접근성, 연계가능성(네트워크), 인적자본 등

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입지인자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에는 고용관련 지표와 라이프스타일 공유 등이 새로운 

도시 산업집적지의 입지인자로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다.

앞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개발이전 단계에서 

입지적합성을 평가하는 평가지표 관련 연구는 거의 수행

되지 않았으며 산업입지인자 관련 연구도 전통적 산업입

지론에서는 많이 다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많이 다루어지

지 않는 주제이다. 

최근 진행된 입지인자 관련 연구는 주로 기업체 설문

조사나 계량적 기법을 활용하여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나 

클러스터의 성격 규명을 위한 연구이다. 그러나 이때도 

입지인자를 독자적인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기보다는 핵

심 주제를 위한 보조적 조사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연구는 기조성된 산업집적지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선호도 조사 또는 AHP분석, 회귀분석 등 

계량모형 등을 활용하여 개별 입지인자와 해당지역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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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지역에 대한 객관

적 입지평가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연구결

과를 다른 사례에 적용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잠재적 

개발후보지의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여 개별 후보지

별로 종합적인 입지적합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을 활용한다면 후보지별 순위를 매길 수 있어 

각 대상지의 상대적 개발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후보군 중 우선적 개발할 입지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이 평가지표를 통계자료 위주로 구축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평가지표를 GIS DB로 구축한 것도 

연구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이 덕분에 실제 개발에 

필요한 제반 토지이용 관련 지리정보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어 향후 연구결과의 현실적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미니 산업단지 개념

최근 기업들은 고급인력의 중요성, 영역을 넘나드는 

융복합화 추구, 소비자 중심적 기업전략 마련 등으로 인

해 도시로 회귀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

러한 도시내부에서의 새로운 기업수요는 소규모화된 기

업행태, 외부화 경제를 추구하는 입지전략, 3D 프린터 

등의 기술혁신으로 인한 생산공정의 압축, 경박단소화되

는 상품구성 등의 영향으로 기존의 대규모 집적공간 형태

가 아니라 소규모 클러스터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최

근 산업공간이 단층적 공급보다 입체적 공급이, 단일 기

능보다 복합기능적 토지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한

다면 소규모 클러스터 개발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이현주 외, 2017). 이러한 변화 양상에 부응하

여 기업활동을 담는 그릇인 산업단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니 산업단지’를 변화된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단지 유형으로 제안한다. 

앞서도 논의했듯이 미니 산업단지는 도시내 부지확

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소규모형 산업단지’ 유

형으로 기존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와는 달리 

‘도시내 증가하는 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활용

되는 도시공간을 활용하여 개발되는 1∼5만㎡ 내외의 

소규모 산업단지’이다(이현주 외, 2018). 그러나 이 정

의는 법률적 정의가 아니라 본 연구를 위하여 마련된 

정의이다.

이런 유형의 산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환

경에 대응한 복합기능공간이 바람직하며 특히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경제서비스화를 지원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 

단지로의 개발이 적절할 것이다. 기존의 산업단지보다 

서비스 분야의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Business Park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종중심

보다는 테마 중심 또는 특화기능 중심의 기업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보다 경쟁력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이현

주 외, 2018).

또한 미니 산업단지는 도시내 형성되는 소규모 클러스

터 형태이기 때문에 도시공간과 연계된 open형 산업공간

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소규모로 조성되는 미니 산

단내 모든 기업지원서비스를 입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변 도시공간과 관련 서비스를 공유하도록 기능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업적으로도 상호연계되어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3. 미니 산업단지 입지적합성 
평가방법

1) 입지적합성 평가지표

최근 성장하는 산업은 전통적 산업과는 다른 입지패

턴을 보이고 있으므로 경쟁력 있는 입지를 도출하기 

위한 입지적합성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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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8년 연구를 통하여 미래형 신산업단지 입지적

합성 평가지표를 구축하였다(이현주 외, 2018). 평가

지표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고 대분류는 

산업혁신 여건, 도시 어메니티 여건, 부지 적합성 여

건, 정책지원 여건, 지역발전 효과로 구성하였다. 그 

하위로 13개 중분류, 20개의 소분류로 구성하였다.1) 

측정지표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혼합하여 구

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입지적합성 평가체계를 바탕으

로 미니산단에의 적용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도권지역

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해 보았다.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을 경우는 적용이 가능하지 않는 

부지적합성 여건, 정책지원 여건, 지역개발 효과 등 정성

적 지표는 제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제시된 

지식기반산업 관련 지표, 인적 자본지표, 도시서비스 지

표, 교통지표 등을 중심으로 간소화된 정량적 지표를 측

정지표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2)

전문가와 기업체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지표를 조사하

여 그 결과를 가중치로 활용하였다. 산업입지 및 도시계

획 전문가 100명과 기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여 

미니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조합을 제시

하고 응답자들이 지표값을 선택하도록 하여 중요도를 분

석하였다. 기업체는 주로 도시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

업, 첨단산업, 문화산업 등을 중심으로 모집단을 구성하

였다.3) 설문의 결과 도출된 평가지표간의 중요도 차이는 

표 2와 같다. 

전문가와 기업체 사이에 지표중요도 차이가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종사자 수, 대학·

연구소 수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나 기업체 경우

는 교통접근성과 도시서비스 여건 지표의 중요성을 상대

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문화

기업의 경우 종사자 증감률 지표의 중요도에 타 산업들보

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입지적합성 평가방법

이 연구에서의 미니 산업단지 입지적합성 평가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측정지표　 전문가 기업전체 문화기업 지식기업 첨단기업 IT 기업

첨단산업 종사자 수 16.77 14.15 12.68 13.06 15.36 14.49

첨단산업 종사자 증감률 10.67 11.86 13.61 11.73 11.49 10.45

지식서비스업의 종사자 수 13.19 11.77 11.88 12.41 12.12 11.99

지식서비스업의 종사자 종사자 증감률 10.47 10.82 12.25 11.19 9.85 10.54

주거/상업지역 여부 11.97 13.65 12.67 13.37 13.5 13.89

대학/연구소 개수 11.78 9.7 9.51 9.31 9.77 9.61

전철역 또는 광역버스 정류장 여부 13.49 15.45 15.31 16.77 15 15.84

30m 이내 도로 11.66 12.6 12.09 12.16 12.91 13.19

출처: 이현주외(2019), 미래형 신산업단지 입지모델 및 공간조성 기법연구(4차년), p.53, 60

표 2. 평가지표별/ 유형별 가중치

구 분 측정지표

도시형 산업
첨단 산업의 종사자 수

첨단 산업의 종사자 증감률

지식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의 종사자 수

지식서비스업의 종사자 증감률

도시서비스 주거/상업지역과의 거리

대학/연구소 대학/연구소의 개수

대중교통 전철역, 광역버스 정류장까지 거리

차량접근 도로 30m 거리 이내 도로 

표 1. 입지적합성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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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니 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다. 미니 산업단

지 후보지는 수도권내 공원, 유수지, 정류장/공영차고지

로 한다. 둘째, 평가지표별 지리정보 레이어를 제작한

다. 지리정보 레이어는 GIS 환경에서의 후보지 평가를 

위한 입력자료로 활용된다. 셋째, 후보지별로 평가지표 

레이어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평가점수는 

평가지표 레이어를 활용하여 후보지별로 부여한다. 넷

째,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점수를 계산한

다. 이 종합점수는 후보지를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 다섯

째,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분위수(Quantile)를 적용하여 

그룹을 나눈다. 분위수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각 그룹별 

후보지 수는 동일하다. 여섯째, 입지적합성 평가에서 가

중치 변화에 따른 평가 결과의 변화를 검토한다. 이 단계

에서는 다양한 가중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 한다. 일곱째, 기업체 가중치를 반영한 평가 결과를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서 미니 산단 입지 후보지 중 1등

급 그룹의 평가지표별 특징과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한

다. 

4. GIS자료 구축 및 평가

1) 후보지 자료

미니 산단 가상후보지는 수도권내 공원, 유수지, 정

류장/공영차고지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표 3) 가상

후보지는 수도권내 유휴지로 확보 용이할 곳으로 선정

하였다.

공원 유형의 후보지는 공원현황자료에서 선택하였다. 

유수지는 용도지역지구의 국토계획/방재시설 중 유수지

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하였다. 정류장/공용차고지는 

용도지역지구의 국토계획/교통시설 중 정류장 및 공용차

고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하였다. 

세 종류의 후보지를 합한 수도권 지역의 후보지는 모

두 1,806개소이다. 이들 후보지 분포 현황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입지적합성 평가방법

종류 자료 설명 비고 (괄호는 필드 속성 값)

공원 공원현황자료 활용 LH 내부자료

유수지
용도지역지구에 해당하는 국토계획/ 

방재시설 중 유수지 선정

유수지

(UQW800)

정류장/
공영차고지

용도지역지구에 해당하는 

국토계획/교통시설 중 정류장, 
공영차고지 선정

자동차정류장

(UQS300), 
공영차고지

(UQS330),
기타자동차정류장(UQS390)

표 3. 후보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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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도권 후보지 현황

2) 공간자료 구축

(1) 활용자료

미니산단 입지적합성 평가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지리

정보를 구축하였다. 지리정보 구축에 활용한 자료는 표 

4와 같다. 

후보지 주변에 분포하는 산업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구축하기 위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자료와 국가교통DB를 활용하였다. 후보지로부터 주거/

상업지역과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지구도

와 도로명 주소DB를 활용하였다. 도로명 주소DB는 네트

워크 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입력자료로 이용하였다. 

승용차로 10분 거리 내 대학/연구소 개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학위치 자료, 연구소 주소 자료, 그리고 국가

교통DB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학위치 자료와 연구소 주

소 자료는 주소 정보이다. 주소 정보를 지리정보로 변환

하기 위해서는 지오코딩(Geocoding) 작업을 수행하여 

포인트 형태의 지리정보를 제작하였다. 한편 후보지로부

터 전철역 또는 광역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국 도시철도 자료와 서울, 경기, 인천 버스정보

시스템 자료 및 도로명 주소 DB를 활용하였다. 전국 도시

철도 자료와 서울, 경기, 인천 버스정보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정류장 정보를 추출하였다. 후보지 경계선에서 

30m 이내 차량접근 도로를 분석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측정 지표 활용자료

승용차 10분 거리 내 첨

단산업 종사자 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국가교통DB

승용차 10분 거리 내 첨

단산업 종사자 증감률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국가교통DB

승용차 10분 거리 내 지

식서비스업 종사자 수

기업정보DB
(SMTp2020, 민간자료)

국가교통DB

승용차 10분 거리 내 지

식서비스업 종사자 증감률

기업정보DB
(SMTp2020, 민간자료)

국가교통DB

도보 5분 거리 내 주거/
상업지역 여부

용도지역지구도

(국가공간정보포털)
도로명주소DB

승용차 10분 거리 내 대

학/연구소 개수

대학위치(공공데이터포털)
2019 연구소주소록(민간자료)

국가교통DB

도보 10분 거리 내 전철

역 또는 광역버스 

정류장 여부

전국 도시철도 자료 (공공

데이터포털), 서울, 경기, 
인천 버스정보시스템 자

료, 도로명주소DB

후보지 경계선에서 30m 
이내 중로 포함 여부

도로명주소DB

표 4. 평가지료와 활용자료

DB를 활용하였다. 도로명주소DB의 도로특성 중 도로폭 

속성을 참고하여 분석에 활용할 도로를 선택하였다. 

활용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한

다. 첨단산업 및 지시서비스업의 증감률 계산은 2014년 

대비 2018년 증감률이다. 2014년 자료는 설립년도를 기

준으로 분류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2) 거리 및 권역 평가지표 제작 방법

이 연구에서는 미니 산단 입지적합성 평가지표 자료를 

지리정보 레이어로 제작하였다. 평가지표 중 일부는 후

보지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지역의 특성을 집계하

는 자료이다. 대표적인 자료가 승용차 10분 이내 도달거

리, 도보 10분 이내 도달거리,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도달거리 등이다. 

평가지표 도달거리 계산은 네트워크 거리를 기반으로 

한다. 먼저, 자동차 10분 이내 도달거리와 도달권역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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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용한 자료는 국가교통DB 도로망 

자료이며, 거리는 네트워크 거리로 계산하였다. 네트워

크 거리계산에서는 도로등급 및 지역에 따른 평균 통행속

도를 반영하였다. 도로등급을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제공

하는 도로 유형별 평일 평균 통행속도(표 5)를 반영하여 

네트워크 거리를 계산하였다. 

서울, 인천 등의 광역지자체 지역에서는 e-나라지표

에서 공개한 광역지자체별 평균 통행속도를 적용하였다. 

서울의 평균 통행속도는 23.9km/h 이고 인천의 평균 

통행속도는 24.5km/h 이다. 

도보의 도달범위 계산에서는 도로명 주소DB를 사용

하였다. 도로명 주소DB는 차량통행뿐 아니라 보행 가

능한 도로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에 의한 네

트워크 거리계산의 활용자료로 적합하다. 도보에 의한 

네트워크 거리계산에 사용한 평균 도보속도는 4km/h 

이다. 

버퍼거리는 후보지로 부터의 직선거리로 계산하였다. 

직선거리는 후보지 중심이 아닌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이다.

그림 3은 평가지표에서 사용한 세 가지 종류의 도달권

역을 나타낸 것이다. 

승용차 도달범위와 도보 도달범위는 네트워크 거리기

반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도로망을 따라서 권역범위가 

표현된다. 버퍼거리는 후보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직선거

리이기 때문에 후보지 형상과 유사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3) 평가지표별 지리정보 레이어 제작

① 승용차 10분 거리 내 첨단산업 종사자 수/종사자 

증감률

후보지로부터 승용차로 10분 거리 내 첨단산업의 분포

를 분석하여 종사자 수와 종사자 증감률을 평가지표로 

사용하였다. 승용차로 10분 내 도달범위는 도로망 자료

와 평균 통행속도 정보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거리를 계산

한 후, 10분 내 도달 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추출하여 지리

정보로 제작하였다. 

첨단산업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공장설립온라인지

원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에 포함된 설립공장 

중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공장을 추출하였다. 첨단산업의 

추출기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제시한 업종을 준용하였다. 이 기

준에 따라 추출한 공장은 모두 67,804개소이다. 

평가지표 레이어 제작과정은 먼저, 후보지별로 승용

차로 10분 거리 내 도달범위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제작한

다. 각 폴리곤 별로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공장을 선택하

(가) 자동차 10분 이내 

도달범위 사례

(나) 도보5분/도보10분 도달 범위 (다) 후보지 경계선부터 

30m 버퍼 거리

그림 3. 도달 범위 분석 결과

도로별 평일(km/h)

고속도로 86.4

일반국도 54.1

국가지원지방도 41.8

지방도 50.4

표 5. 도로유형별 평균통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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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종사자수와 2014년 대비 2018년 증감률을 각각 계산

하였다.

② 승용차 10분 거리 내 지식서비스업 종사자 

수/종사자 증감률

후보지로부터 승용차로 10분 거리 내 지식서비스업의 

분포를 분석하여 종사자 수와 종사자 증감률을 평가지표

로 사용하였다. 승용차로 10분 내 도달범위는 네트워크 

거리기반의 폴리곤 자료이다.

지식서비스업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기

업정보DB(SMTp2020, 민간자료)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업체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업종

(병원/의원, 기타 보건업 제외)을 지식서비스업으로 분

류하였다. 해당 기업체 수는 129,941개이다.

평가자료 레이어 제작을 위해서는 후보지별로 승용차

로 10분 거리 내 도달범위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제작한 

후, 각 폴리곤별로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택하

여 종사자수와 2014년 대비 2018년 증감률을 각각 계산

하였다.

③ 도보 5분 거리 내 주거/상업지역 여부

후보지로부터 도보 5분 이내 주거/상업지역 포함 여부

를 평가지표로 제작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

명 주소정보DB를 활용하여 도보 5분 이내 도달범위를 

나타내는 폴리곤을 제작한다. 다음으로 용도지역 지구도

에서 주거/상업지역을 추출한다. 각 후보지별 폴리곤과 

주거/상업지역의 중첩여부를 평가하여 도보 5분 이내 주

거/상업지역 포함 여부에 대한 평가 값을 부여한다. 

④ 승용차 10분 거리 내 대학/연구소 수

후보지로부터 승용차로 10분 거리 내 대학/연구소 개

수를 집계하여 평가지표로 활용하였다. 대학과 연구소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지오코딩 작업을 거쳐서 포인트 자

료로 제작하였다. 

⑤ 도보 10분 거리 내 전철역/광역버스 정류장 여부

후보지로부터 도보 5분 거리 내 전철역 또는 광역버스 

정류장 여부 평가지표 레이어 구축을 위해서는 전철역 

또는 광역버스 정류장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철역 자료

로는 전국 도시철도 표준 자료를 활용하였다. 광역버스 

정류장 자료 제작을 위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 버스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

ming Interface)에서 정류장 정보 추출 후 광역버스 노

선이 지나는 정류장만을 선택하였다. 

평가지료 레이어 제작을 위해서는 후보지별로 도보 

10분 거리 내 도달범위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제작한 후, 

각 폴리곤 별로 전철역/광역버스 정류장 포함여부를 평

가하였다.

⑥ 후보지 경계선에서 30m 이내 중로 포함 여부

후보지 경계선에서 30m 이내 중로 포함 여부 평가지

표 레이어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후보지 경계를 기준

으로 30m 직선거리의 버퍼 폴리곤을 제작하였다. 도로

명 주소DB에서 도로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선택하

였다. 이 선택 기준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서의 중로 기준 중 1류 도로에 해당한다.

평가지료 레이어 제작을 위해서는 후보지별 경계선으

로부터 거리 30m에 해당하는 버퍼 폴리곤을 제작한 후, 

각 폴리곤 별로 중로 포함여부를 평가하였다.

5. 입지적합성 평가결과

1) 특성별 가중치를 적용한 입지적합성 평가 

결과

미니 산업단지의 입지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와 

기업체 대상의 설문을 통해서 구한 중요도를 가중치로 

반영하였다. 최종 평가값을 분위수로 나눠서 전체 후보

지를 네 그룹으로 구분한 후 각 그룹에 동일한 수의 후보

지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각 그룹이 상위25%에 해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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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하위 25%에 해당하면 4등급으로 등급을 부여하

였다. 상위 25%∼50%는 2등급, 하위 25%∼50%는 3등

급을 부여하였다. 

후보지의 입지적합성 평가에서 다양한 가중치를 반영

하여 계산한 후보지 평가 결과는 표 6과 같다. 특성별 

상이한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도출된 1등급 후보지는 다

른 등급 후보지에 비해서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첨단산업 종사자수 증감률과 

지식서비스업 종사자수 증감률은 1등급이 아닌 다른 등

급 후보지가 더 높은 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두 평가지표는 입지적합성 평가

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가중치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평가에 적용한 가중치에 따라서 평가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찰하기 위하여 가중치 차이

에 따른 1등급 후보지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표 7) 

표 안의 각 셀은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였을 때 1등급에

서 다른 등급으로 변하는 후보지 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전문가 가중치와 기업체 전체 가중치를 적용하였

을 경우 30곳의 후보지는 1등급에서 다른 등급으로 변화

구

분
등급

후보

지수

첨단산업

종사자수

첨단산업

종사자수 

증감률

지식기반

서비스업 

종사자수

지식기반서비

스업 종사자수 

증감률

대학/
연구소

주거/상업

지역 포함 

후보지수

지하철/광역

버스 포함 

후보지수

중로 포함 

후보지수

전

문

가

4등급 452 3516.7 60.0 5033.8 7.2 12.4 270 0 36 

3등급 451 15206.0 89.2 31958.4 7.0 64.7 371 13 63 

2등급 451 10761.7 63.3 35526.0 6.1 63.8 427 192 227 

1등급 452 24350.9 49.7 98062.3 6.0 159.3 429 350 352 

기

업

체 

전

체

4등급 452 3786.3 59.7 5195.5 7.2 12.7 306 0 0 

3등급 451 15389.2 61.6 32330.9 7.0 64.4 343 12 92 

2등급 451 11386.3 88.1 34076.4 6.1 63.3 425 180 239 

1등급 452 23275.3 53.0 98975.4 6.0 159.8 423 363 347 

문

화 

기

업

4등급 452 3888.9 58.0 5087.2 6.5 12.7 307 0 0 

3등급 451 15359.5 63.2 32235.5 7.7 64.1 342 12 92 

2등급 451 11552.2 87.6 34235.3 6.1 63.5 425 175 244 

1등급 452 23036.9 53.5 99020.2 6.0 159.8 423 368 342 

지

식 

기

업

4등급 452 3848.3 59.4 5106.4 6.6 12.7 307 0 0 

3등급 451 15400.2 61.8 32216.2 7.7 64.1 342 12 92 

2등급 451 12184.5 86.6 34330.4 6.1 64.1 425 164 255 

1등급 452 22405.9 54.5 98925.3 6.0 159.3 423 379 331 

첨

단 

기

업

4등급 452 3718.7 59.6 5213.6 7.5 12.7 306 0 0 

3등급 451 15284.1 89.7 31982.4 6.7 63.8 344 12 91 

2등급 451 11059.9 62.3 35277.9 6.1 64.4 424 187 233 

1등급 452 23773.4 50.6 98106.1 6.0 159.3 423 356 354 

IT 
기

업

4등급 454 3760.8 60.9 5174.3 7.4 12.6 308 0 0

3등급 449 15383.4 88.5 32042.2 6.8 64.0 343 12 90

2등급 451 11471.4 60.0 34460.6 6.1 63.7 423 181 240

1등급 452 23273.1 53.0 99020.1 6.0 160.1 423 362 348

표 6. 특성별 가중치 적용한 후보지 입지적합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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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중치에 따른 1등급 후보지 

변화율은 0.4∼12.6%로 나타난다. 

지식기업 가중치는 다른 가중치에 비해서 1등급 변화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가 가중치를 적용

했을 때와 비교하면 1등급 후보지 중 약 12.8%는 다른 

등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문가 의견과 잠재적 수요자인 지식기반기업체

들의 의견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후, 지식

기반산업을 위한 미니 산단을 조성할 때는 전문가의 의

사결정보다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요 및 선호도 

조사를 기준으로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

이다.

2) 입지 특성

미니 산업단지에로의 입주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는 

기업체이므로 전문가 집단의 가중치보다는 기업체 가중

치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 기업체의 가중치

를 반영한 결과를 가지고 수도권 지역내 잠재후보지의 

입지적합성 평가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후보지 등급별 평가지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4이다. 평가지표 중 첨단산업 종사자수 증감률, 지식서

비스업 종사자수 증감률은 1등급 후보지가 높은 값을 가

지고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기업체 가중치 적용 후보지 평가 결과

기업체 가중치를 반영한 입지적합성 평가 결과를 후보

지 등급별로 지도화한 것이 그림 5이다. 

(가) 1등급 (나) 2등급

(다) 3등급 (라) 4등급

그림 5. 기업체 가중치 적용 후보지 평가 결과 

1등급 후보지는 서울시 내부와 성남시, 용인시, 화성

시, 수원시, 시흥시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집중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등급 후보지는 서울시 내부와 

양주시 인천시 등에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다. 한편, 

3등급 후보지는 화성시, 평택시, 의왕시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4등급 후보지는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

전문가
기업

전체

문화

기업

지식

기업

첨단

기업

IT
기업

전문가 - 30 38 58 16 30

기업체

전체
- - 10 32 14 2

문화

기업
- - - 22 24 12

지식

기업
- - - - 46 34

첨단

기업
- - - - - 14

IT기업 - - - - - -

표 7. 가중치별 1등급 후보지 중 등급 변화 후보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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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등급 후보지의 분포 특성을 시군구별로 표현한 지도

가 그림 6이다. 1등급 상위 5개 시군구는 성남시 수정구,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시흥시, 의왕시이다. 

그림 6. 1등급(상위 25%) 후보지 분포

서울 남부-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경기 

남부축과 함께 서울-의왕-시흥을 잇는 경기 남서부축이 

우수한 미니산업단지의 후보지로 나타난다.

기초지자체별로 후보지 수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

여, 시군구별 후보지중 1등급에 해당하는 후보지 비율로 

지자체별 특성을 보정해 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1등급(상위 25%) 후보지 비율 분포

후보지 중 1등급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자체는 수원

시 팔달구, 서울시 중구, 서울시 금천구, 수원시 장안구, 

서울시 영등포구 이다. 

후보지 비율로 보정한 결과를 보면 서울의 경우는 강

남과 함께 강북까지 1등급 후보지가 확장된 반면 경기도

는 기존의 지식산업집적지인 수원인근으로 1등급 후보지

의 범위가 축소되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수도권일지라

도 중소도시보다는 도시서비스가 잘 갖추어진 대도시가 

미래 산업단지 유형인 미니산단의 입지로 상대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결론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촉발된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산업

공간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 및 입지패턴을 추구하게 되었

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기능의 융복합화 추구, 고급인

력 접근성 추구 등으로 인해 기업입지의 도시회귀이다. 

이렇게 기업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도시내에는 가용지

가 부족하므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 새로운 접근이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도시내 기업입지형태

로 미니 산업단지를 제안하고 가장 기업수요가 집중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잠재적 후보지

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잠재적 개발후보지는 

현재 도시내 저활용되고 있는 공공용지-유수지, 공영차

고지, 미집행 공원 등-로 가정하여 시범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해 전문가와 기업체들이 인식하는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여 가중치로 활용하여 1등

급∼4등급까지의 지역을 도출하였다.

전문가와 기업체에 중요하게 인식하는 지표의 중요도

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기업체의 경우 교통접근성과 도

시 서비스 여건 관련 지표가 더욱 중요한 지표로 나타난 

반면 전문가는 첨단·지식산업 관련 지표와 대학·연구소 

관련 지표를 더욱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미니산업단지의 잠재수요자인 기업체 가중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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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역별 1등급 입지지역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종사자 수’ 지표는 중요하게 인식되

는 반면 ‘종사자수 증감률’은 중요하게 인식되는 지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의 잠재적 종사자 성장률

이 입지적합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

인된다. 

1등급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수도권 남

부축과 서울-남서부축이 미래 성장산업을 담을 미니산

업단지 입지지역으로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지식산업분야 집적, 기업서비스 및 교통인

프라 등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 향후에도 경쟁력있는 기업

공간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 수원 등 대도시지역에서 1등급 미니산업단

지 후보지가 다수 도출되었는데 이는 미니산업단지가 

도시내 저활용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로 조성되는 산업

단지이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도 개발가능지를 발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도시에 입지할 경우 미니산단이 

지향하는 주변 도시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공간 조성에 

더욱 유리할 뿐 아니라 이들 지역이 대규모 소비시장에 

인접해 있고 고급인력들이 추구하는 ‘워라밸’적 삶을 지

원하는 도시인프라 등이 구축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이

유로 보인다. 

본 연구는 입지적합성 지표를 마련하여 최근 기업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도시내 저활용

되는 용지를 잠재적 후보지로 보고 실제 미니 산업단지의 

입지적합성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입지지표를 GIS분

석과 연계하여 실제 지역에 적용한 결과 입지인자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새로운 산업공간의 경쟁력 있는 입지지역을 예측

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한 것과 입지지표가 실제 우수 

입지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료구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지 못하고 산업관련 지표와 도시서비스 및 교통서

비스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 한계가 있었

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지표가 적용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설명력이 높은 입지적합성 지표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형 소규모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향후 연구를 통하여 맞춤형 지원 내용 발굴 및 유치 업종, 

토지이용 관련 규제정비 등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

1) 미래형 신산단 입지적합성 평가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대분류 중분류

산업혁신 여건

지식산업 역량

산업지원 여건

지식자원 잠재력

도시 어메니티 여건

물류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근무자 어메니티

부지 적합성 여건

부지 공시지가

부지 규모 및 형상

주변 지역 갈등유발 여부

정책 지원 여건
지자체의 지원

중앙정부의 지원

지역발전 효과
지역 경제 가치 증진

지역 사회 가치 증진

<표> 입지적합성 평가지표 체계

2) 정량적 지표 중에서도 근무자 어메니티 경우 통계자료를 획득

하기 어려운 지표이므로 도시서비스가 집적되어 있는 주거/

상업지역 용도지구 지표로 대체하였고 물류접근성 지표는 도

로접근성 지표로 대체하였다. 산업혁신역량 지표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는 구득이 용이한 지식산업 역량지표를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그 외 지표는 GIS자료 획득의 어려움으로 본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도시형 산업은 과거에는 도시형 업종을 산업부가 선정하였으

나 2016년 이후 도시형 공장제도로 바꿔어 그 승인권을 지자

체로 이관하였다. 따라서 공식적인 도시형 산업이 없으므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인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측

정지표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평가지표를 재검토하여 구득용

이한 지표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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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기업은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표본을 선발하였다. 구분을 

위해 활용한 특성은 기업성장단계, 제조업/서비스업, 제조업/

지식산업, 벤처여부, 산업단지 입지여부 등이다. 각 유형별 

최소 150부 이상 샘플이 확보되도록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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